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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선비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

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마음과 

행동이 모두 같아야 할 것인데도, 어떤 사람은 벼슬길에 나아가 자

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화시켜 선을 행하는가 하면, 어떤 사

람은 초야에 물러나서 스스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인 선비가 벼슬길에 나아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화시켜 선을 행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니, 물러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어찌 그 본래의 마음이겠습니까? 

벼슬길에 나아갈 때를 만났거나 만나지 못한 차이가 있을 따름입 

니다.

세상에 나아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화시켜 

선을 행하는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道)와 덕(德)을 몸에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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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三代) : 중국 고대의 하·은·주의 세 시대. 앞에 나옴.

•	간신(幹臣) : 기둥 같은 신하.

•	보물을… 기다리는 것 : 고사는 『논어』 「자한(子罕)」에 보인다. 자공이 공자에게 “여

기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함 속에 감추어 두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받고 팔겠

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는 앉아서 좋은 값을 기다리

는 사람이다.”에 나오는 말이다. 

•	고요(皐陶) : 순임금의 신하로 형옥(刑獄)을 맡음.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자기 임금으로 하여금 요·

순과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요·순 시대의 

백성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나 스스로 행동하

는 데나 한결같이 바른 도리로써 하는 사람은 대신(大臣)입니다. 오

로지 나라를 근심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으며, 만일 임금을 높

일 수 있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면 힘들고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행하되, 비록 바른 도리에 약간의 넘나듦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직(社稷)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둔 사람

은 충신(忠臣)입니다. 그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직분을 지킬 것을 생

각하고 임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을 생각하여, 자

신의 그릇이 비록 나라를 경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한 관직에서 훌

륭한 일을 할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간신(幹臣)
●

입니다. 대신이 

임금을 잘 만나면 삼대(三代)
●

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고, 충신이 나

라를 담당하면 위태롭거나 망하는 화가 없을 것이며, 간신은 해당 

부서의 실무자로는 쓸 수 있지만 큰 임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물러나 스스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여 지키는 자에게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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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夔) : 요임금과 순임금의 신하로 음악을 맡음.

•	직(稷) : 후직(后稷). 순임금의 신하로 농사를 맡음.

•	설(契) : 순임금 때 사구(司寇, 형벌을 맡은 관리) 벼슬을 하였고, 훗날 상나라의 시조

가 됨.

•	중훼(仲虺) : 상나라 탕왕(湯王) 때의 재상. 

•	소공(召公) :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며 이름은 석(奭)으로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무

왕의 동생.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재주를 품고 한 시대를 구제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 없이 홀로 도를 즐기며, 보

물을 함 속에 감추어 두고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것
●

과 같이 하는 사람

은 현자(賢者)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배움을 헤아려 그것이 진보하

기를 추구하고, 스스로 뛰어나지 못한 재주를 알아서 그것의 향상

을 추구하되, 숨어 수양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가벼이 벼슬에 나아

가지 않는 사람은 학자입니다. 고결하고 맑은 기개가 있어서 천하

의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초연하게 멀리 가 숨어 세상을 잊고 사

는 사람은 은자입니다. 현자가 때를 만나 벼슬하게 되면 천하의 백

성들이 모두 그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자는 비록 좋은 때를 만나

더라도 만일 익힌 도에 아직 자신이 없으면 감히 가볍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자의 경우는 세상에서 은둔하는 것에만 치우치니 때에 

알맞은 도리가 아닙니다. 

손님 그대가 말하는 선비들을 옛날 역사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주인 있습니다. 고요(皐陶)
●

·기(夔)
●

·직(稷)
●

·설(契)
●

 등은 요·순

을 보좌하였고, 중훼(仲虺)
●

·주공(周公)·소공(召公)
●

 등은 상나라와 



46   동호문답

•	영무자(寗武子) : 위(衛)나라의 대부.

•	적인걸(狄仁傑) : 당나라 때의 대신으로 당의 중흥에 크게 기여하였음.

•	사마광(司馬光) : 북송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 『자치통감』을 엮었다.

•	조과(趙過) : 중국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소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유안(劉晏) : 당나라 중기 관료로 궁핍해진 국가재정 회복에 진력하였다고 함.

•	조충국(趙充國) : 서한 시대의 무장으로 무제(武帝)·소제(昭帝)·선제(宣帝)의 세 군

주를 섬겼다.

•	유이(劉彝) : 북송 때의 관리.

•	이윤(伊尹) : 상나라 초기 인물. 앞에 나옴.

•	부열(傅說) : 은나라 고종(高宗, 武丁) 때의 재상.

•	강태공(姜太公) :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며 본명은 여상(呂尙).

주나라를 도왔는데, 이들이 이른바 대신입니다. 영무자(寗武子)
●

는 

임금을 구하고, 제갈량(諸葛亮)은 역적을 토벌하고, 적인걸(狄仁傑)
●

은 반정(反正)을 하고, 사마광(司馬光)
●

이 폐정을 개혁하였는데, 이들

이 이른바 충신입니다. 조과(趙過)
●

는 논밭을 다스리는 것을 잘하고, 

유안(劉晏)
●

은 재물을 다루는 것을 잘하고, 조충국(趙充國)
●

은 융적

(戎狄)을 방어할 수 있었고, 유이(劉彝)
●

는 수리시설을 일으킬 수 있

었는데, 이들이 이른바 간신(幹臣)들입니다.

이윤(伊尹)
●

은 유신에서 논밭을 갈았고, 부열(傅說)
●

은 부암

에서 건물을 짓고, 강태공(姜太公)
●

은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였습니

다. 세 사람은 이 세상에 뜻이 없는 듯이 보였는데, 마침내 성스러운 

임금을 만나 함께 하늘의 뜻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현자로서 그 도

를 행했던 이들입니다. 현자의 도는 곧 대신의 도입니다. 주렴계(周

濂溪)
●

는 남강에서 노닐었고, 정명도(程明道)
●

는 하남에서 녹봉을 받

기 위한 벼슬을 하였고, 정이천(程伊川)
●

은 부릉에서 귀양살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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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렴계(周濂溪) : 북송 시대의 유학자로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이름은 주돈이(周

敦頤).
•	정명도(程明道) : 북송의 유학자 정호(程顥). 명도는 그의 호. 정이의 형.

•	정이천(程伊川) : 북송의 유학자 정이(程頤). 이천은 그의 호. 정호의 동생.

•	소강절(邵康節) : 북송의 유학자로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은 그의 시호

이다.

•	장횡거(張橫渠) : 북송의 유학자. 이름은 재(載), 자는 자후(子厚), 횡거는 호. 

•	회암(晦菴) : 남송의 유학자로 성리학을 완성한 인물. 이름은 주희(朱熹), 회암은 호. 

보통 주자(朱子)로 불림.

•	신문(晨門) : 고대 덕이 있으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 『논어』에 보임.

•	접여(接輿) :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논어』에 보임.

•	장저(長沮)와 걸익(桀溺) : 춘추시대 초나라 은자들. 『논어』에 보임.

였고, 소강절(邵康節)
●

은 낙양에서 몸소 밥을 지었고, 장횡거(張橫渠)

●

는 관내에서 예를 강의하였고, 회암(晦菴)
●

은 민중에서 도교 사원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들 몇 분들은 도와 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도 때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자로서 세상에 그 도를 행

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신문(晨門)
●

은 문지기 노릇을 하고, 접여(接

輿)
●

는 거짓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장저(長沮)와 걸익(桀溺)
●

은 짝을 지

어 논밭을 갈아 모두 과감하게 세상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은자입니다. 공자가 “새나 짐승과 함께 무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는

가!”라고 탄식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학자가 벼슬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시대가 맞지 않아서만도 아

니고, 은둔을 높여서만도 아닙니다. 참으로 학술이 부족한데 먼저 

공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보면,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다가 

손을 다치지 않는 일이 드문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식

이나 재능을 감추고 행동이나 말을 스스로 조심하여 지키며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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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조개(漆雕開) :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개(子開), 자약(子若), 자수(子修)

이다. 『논어』 「공야장」에 공자가 그에게 벼슬하라고 권하자 “저는 아직 벼슬할 준비

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보인다.

•	한 자를 … 곧게 하며 : 일종의 대(大)를 위하여 소(小)를 희생시킨다는 뜻. 『맹자』에 

나오는 말.

키워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자벌레가 몸을 움츠려 펴려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의 유학자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대가 

꼭 그의 이름을 듣고 싶다면 칠조개(漆雕開)
●

와 같은 사람이 그런 분

입니다. 

손님 충신이 임금을 도리에 맞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대가 “바른 도리에 넘나듦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 그대가 어찌 이른바 도리를 알겠습니까? 이 도리란 것은 이

윤이나 태공의 무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으니, 어찌 충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제갈량이나 적인걸의 무리는 비록 충성은 해를 

뚫을 만하여 사직이 그들에 의지하였지만, 성현의 도리로써 등급을 

매긴다면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곧게 하며
●

 공명(功名)을 계산하

고 이익을 도모한 것이 많습니다. 어찌 넘나듦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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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율곡의 이 글을 읽노라면 임금노릇도 힘들지만 신하노릇하기도 쉬

운 일이 아니다. 벼슬길에 나아가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바르게 하

는 신하에도 대신(大臣)과 충신(忠臣)과 간신(幹臣) 같은 신하의 등급

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참모나 장관들 가운데서 대신

이나 충신은 고사하고 간신(幹臣) 같은 신하, 곧 자기 직무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참모나 장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을 두고 대

통령이 담당 장관의 말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해당 부서의 장관은 당연히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 이유

에서이다.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면 무능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

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기 때

문에 사퇴해야 한다. 율곡의 논리를 더 연역해 보면 이렇다. 

민주주의가 제도가 없던 그 옛날에도 임금과 신하는 주종관

계가 아니라 의리로 맺어진 관계라 군신유의(君臣有義)라 하지 않던

가? 임금이 의리에 맞게 신하를 부리지 않으면 신하가 물러나야 하

고, 신하가 의리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신하를 내쳐야 한다. 그

러니 민주사회에서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령의 결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해당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자

기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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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견을 말했는데도 대통령이 자기 뜻과 다르게 판단을 했다면 

그 또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

다.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데도 그 자리에 연연하면 그것은 단지 

관직을 탐내는 비루한 소인일 뿐이다. 그런데도 일이 잘못되고 꼬

여 국민들의 원망이 자자한데도,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해서 물러나

게 할 때까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애처

로운 것이 여태까지의 대다수 각료들이다. 참으로 역사 앞에 부끄

러운 줄 모른다.

각료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공무원은 직업으로 해당 부서

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부서의 장

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장차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때부터 공

무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때부터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이다. 대신이 되든지 충신이 되는지 적어도 간신 같

은 신하가 되어야 한다.

율곡은 또 벼슬하지 않는 경우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능

력은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현자(賢者)와 아직 학문이 덜 성숙한 

학자(學者)와 아예 숨어사는 은자(隱者)가 그것이다. 

여기서 은자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예 세상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는 현자의 경우이다. 현자를 내버려두면 해

당 대통령은 물론이요, 그 나라는 불행하다.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모셔와 정치를 맡겨야 해당 대통령도 빛나고 

나라의 장래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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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현자는 고사하고, 대

통령과 인사담당 참모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자리에 앉히려

고 한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점령군처럼 국가의 요직에 논공행상 

식으로 각료를 임명한다. 더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에 이

른바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채우니 나라꼴이 파행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다보니 국회인사청문회를 볼라치면 태반이 

기준에도 못 미치고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강호에 숨어있

는 현자는 스스로 잘난 척 나서지 않으니 비록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사

람만 찾으니 안 보일 뿐이다.

율곡이 말한 학자는 비록 좋은 때를 만나도 익힌 도에 아직 

자신이 없으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과문하여 대통령이 

각료나 총리를 임명하려고 할 때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인사

를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학문이 익지 않아 거절한 사람

도 분명 있을 것이고, 나아가 보아야 얼굴만 팔리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거절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런데 불러주기가 무섭게 자신의 능력은 되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참 많다. 그러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낙마한 사람도 흔하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서 학문도 모자라지만 

주변정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말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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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 더 떠 불러주지도 않는데 발탁되기를 안달하며 아첨하

는 인사들이 참 많다. 자기의 그릇과 학문을 되돌아보기는커녕 온

갖 감언이설로 아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혹 그러다가 발탁

되어 요직에 앉았다가, 능력이 없거나 엉뚱한 사고를 쳐 낙마하는 

인사들도 꽤 있다. 후세에 뭐라고 평가할까? 어차피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 평가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소멸하지 않는 한 

영원하다. 두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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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懷
회 불 세 지 보
不世之寶하고 蘊

온 제 시 지 구
濟時之具하나 囂

효 효 락 도
囂樂道하고 

鞰
은 독
櫝待

대 가 자
賈者는 天

천 민 야
民也라.

懷: 품다/不世: 세상에 보기 드문/寶: 보배/蘊: 쌓다/濟: 구제하다/時: 때, 시대/

具: 갖추다, 도구/囂囂: 자득하여 욕심이 없는 모양/樂: 즐기다/鞰櫝待賈: 보물을 

함에 감추고 값을 기다리는 고사. 본문 참조/天民: 하늘이 낸 백성, 현자

해석

세상에 보기 드문 재주를 품고 시대를 구제할 능력을 쌓았으나 

욕심 없이 도를 즐기고 보물을 함에 쌓아 살 사람을 기다리는 자

는 현자이다.

自
자 탁 학 부 족 이 구 진 기 학
度學不足而求進其學하고 自

자 지 재 불 우 이 구 달 기
知材不優而求達其

材
재

하되 藏
장 수 대 시
修待時하고 不

불 경 자 수 자
輕自售者는 學

학 자 야
者也라.

自: 스스로/度: 헤아리다/學: 배움/不: 아니다/足: 족하다/而: 말을 잇는 어조사/

求: 구하다, 찾다/進: 나아가다/其: 그(대명사)/知: 알다/材: 재주/優: 넉넉하다/

達: 통달하다/藏: 감추다/修: 닦다/待: 기다리다/時: 때/輕: 가볍다/售: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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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배움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헤아려 진보하기를 찾고, 재주가 넉

넉하지 못함을 스스로 알아 통달하기를 구하되, 숨어 수양하며 

때를 기다리고 가벼이 벼슬에 나가지 않는 자는 학자이다.

高
고 결 청 개
潔淸介하여 不

불 설 천 하 지 사
屑天下之事하고 卓

탁 여 장 왕
然長往하여 與

여

世
세 상 망 자
相忘者는 隱

은 자 야
者也라.

高潔: 고상하고 깨끗함/淸介: 맑은 기개/屑: 달갑게 여기다/天下: 세상/之: ‘~의’

를 뜻하는 어조사/事: 일/卓然: 여럿 중에서 뛰어나 탁월한 모양. 여기서는 초연

하다의 뜻/長: 길다/往: 가다/與: ~와(과)/世: 세상/相: 서로/忘: 잊다/者: 놈, 사

람/隱: 숨기다

해석 

고결하고 맑은 기개가 있어서 천하의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초연하게 멀리 가 세상을 잊고 사는 사람은 은자이다.


